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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過對陳士繹命門之說特徵的鼎究得出以下結論;

1. 命門鳥先天之火, 且從懶念上亦可鳥先天之水火.

2. 命門之火可稱之鳥先天之火, 몹火, 뽑中之火, 無形之火, 훌火, 乾火, 原氣,陰中之火, 水中有陽等; 而

命門之水可稱之웰先天之水, 몹水, 뽑中之水, 無形之水, 률水, 原精, 陰中之水, 火中有陰等.

3. 률水可生置火, 륨火亦可生廣水, 兩者馬互生的關係. 彈調了有形之火, 水克火, 但無形之火, 水生火.

4. 命門之火是-陽隔於二陰之間的야합象. 

5. A的生命活動裵水火而生 而賢中的륨火륨水之命門是其本源. 

6. 命門是運行十二經眼的主體, 是十二程之主 且鳥{足使生成十二官功能的十二官之化源, 故鳥十二官

之主.

7. 命門的作用可影響整個十二官, 尤其是因火生土的關係, 對牌的功能的影響更大.

8. A的生命之盛흉依핸命門之火, 故命門之火拍觸則A的生命將終結.

9. 吳밟, 張介흉等繼承T劉河間的主張, 흉%認、馬自下向J:數至第七節處罵是命門, 此處많馬4、心. 

10. 陳士繹繼承t述學說和趙廠可之說, 主張七節之旁是小心, 且認罵此處많鳥命門所在. 

關鍵詞 : 陳士繹, 命門說, 先天之火, 小心.

1. 序 옮 

陳士繹은 明나라 말기에서 淸나라 초기에 生

存했던 사람으로 그의 본적은 斯江省 山陰(지금 

의 漸江省 紹興市)이다. 그는 평생동안 20여종의 

醫書를 저술하였는데 現存하는 것은 8種이 있 

다_1) 이중에서 黃帝內經의 체제를 모방하여 81篇

으로 구성된 『外經微言』에는 그의 독창적인 의학 

* 交信著者 ’ 尹樓烈, 大田大學校 韓뽑科大學 原典學敎室,
여2) 200-때1, yooncy@dju.ac.kr. 

1) 朴基兌, 陳士흉의 生뚫와 훨學著作에 관한 liJf究 大田大
學校 大學院 碩士學位꿇文, 2004, p. 없 

이론이 集中되어 었다. 이 책은 ~皮伯天師가 鬼멋 

區, 伯高, 雷公등 25명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 

로 되어 있는데 特記할만한 내용은 陰陽표行說의 

I짧發, 六職七服의 主張, 命門說에 대한 彈調 등이 

다. 命門學說은 難經의 36雖과 39難에서 처음 제 

기된 이후 右뽑說, 兩뽑說, 兩뽑之間說, 賢間動氣

說, 塵門精關說등 다양한 이론들이 發表되었다. 

中國의 학자 陳新民은 命門學說의 爭論을 계 

통적으로 정리하여 右뽑說, 賢間說, 兩뽑說, 機能

說의 네 가지로 나누었고 機能說을 주장한 대표 

적인 醫家가 陳士釋이라고 하였다. 現代의 王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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華와 徐輝光 퉁도 역시 命門은 단순하게 하나의 

解숍ti 부위나 실질적인 기관이 아니고, 또한 兩뽑 

을 總稱하지도 않으며, 실제로는 賢機能의 하나 

라고 하였다,2) 따라서 陳士釋이 주장한 命門說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의미 있는 고찰이라고 사료 

되어 이를 연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2. 命門은 先天의 水火이다 

『外經微言』命門률火篇에서 “命門은 水火의 가 

운데 있는데 水에 속합니까? 火에 속합니까?”의 

질문에서 대하여 u皮伯은 분명하게 “命門은 火也

라”고 대답을 하였고 또 命門經主篇에서도 “命門

은 火에 속하니 先天之火”라고 하였다. 또 뽑火는 

無形之火이고 賢水는 無形之水라고 하여 명문은 

賢職속에서 작용하는 火니 無形之火로 先天之火

이고 이와 반대로 無形之水는 先天之水라는 개념 

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外經微言』

의 第五命根養生篇에서 “水火는 原相須也니 無火

則水不安하고 無水則火亦不安이라(水火는 원래 

서로 떨어지지 않고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으니 

火가 없으면 水가 不安해지고 水가 없으면 火도 

또한 不安해 진다)”고 하고 小心률主篇에서 “先

天之陰陽은 藏於命門이라”고 하여 水火一體性(水

火相須性, 陰陽←→體性)을 강조하고 였다. 命門圓

火篇에서 “命門水火”라 하고 또 “웠짧롯롯하니 

其中有神이오 M바‘1忽염하니 其中有氣하니 亦指命

門也라(어둡고 어두운 가운데 神이 었고 황홀한 

가운데 氣가 있다고 하였으니 또한 명문을 가리 

키는 것이다)”라 하였다. 命門經主篇에서 “先天之

火는 非先天之水면 不生이라”하고 小心圓主篇에 

서 “命門者는 水火之源이니 水者는 陰中之水也오 

火者는 陰中之火也라”하였으며 동편에서 “命門藏

陰이 則藏陽也라”하고 “命門之火를 謂之原氣오 

命門之水를 謂之原精이라”하여 水火는 分離될 수 

없는 一體性이 있기 때문에 命門을 先天의 水火

라고 볼 수가 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2) 羅昌洙外共編著, 韓醫學總網 서울 醫聖堂, 2003. pp. 27 4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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命門은 先天의 火이지만 先天의 水火라는 개념도 

통용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 볼 수 었다 

진사탁의 명문학설의 중요한 특정은 命門의 

水火 또는 賢水, 賢火를 先天之水, 先天之火 또는 

無形之水, 無形之火로 보고 있는 점이다. 

그는 命門經主篇에서 “賢火는 無形之火也오 

뽑水는 無形之水也니 有形之火는 水能克之나 無

形之火는 水能生之라 火克於水者는 有形之水也오 

火生於水者는 無形之水也라 然而無形之火는 偏能

生無形之水 故로 火不藏於火하고 轉藏於水하니 

所謂-陽이 F섭於二陰之間也라(賢火는 無形之火이 

고 賢水는 無形之水니 有形之火는 水가 능히 火

를 克하지만 無形之火는 水가 능히 火를 生한다. 

火가 水에 克을 당하는 것은 有形之水이고 火가 

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은 無形之水이다 그러 

나 無形之火는 치우쳐서 無形之水를 생하기 때문 

에 火는 火에 저장되지 않고 도리어 水에 저장되 

니 이른바 一陽이 二陰의 사이에 빠져있는 모습 

이다)”라 하였다. 이로 보면 賢火가 곧 命門火이 

고 賢水가 命門의 水(小心휩主篇에서 命門之水를 

謂之原精이라 하였다)이며 無形之火는 水에서 생 

겨나기 때문에 水에 간직되며 이를 :!:)\화의 象으 

로 비교하였다. 동편에서 그는 분명히 “先天之火

는 非先天之水면 不生이라”하여 先天無形之火가 

水에서 생겨남을 강조하고 있고 또 有形之火는 

水克火하지만 無形之火는 水生火함을 特記하고 

있다. 小心률主篇에서 “陰中之水者는 률水也오 

陰中之火者는 률火也라 률火者는 률水之所生이오 

뚫水者는 員火之所生也라 水生於火者는 火中有陽

也오 火生於水者는 水中有陽也라 故로 命門之火

를 謂之原氣오 命門之水를 謂之原精이라(陰中의 

水는 힐水이고 陰中之火는 될火이다. 힐火는 률 

水가 생하고 률水는 률火가 생한다. 水가 火에게 

생겨나는 것은 火속에 陰 〈본문에는 陽으로 되어 

있으나 陰으로 바꾸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 이 

있는 것이요, 火가 水에서 생겨나는 것은 水속에 

陽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문의 火를 頂氣라 

이르고 명문의 水를 原精이라)”고 하였다. 이 내 

용은 命門火가 原氣며 陰中之火며 뚫火며 水中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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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이고, 命門水가 原精이며 陰中之水며 휩水며 

火中有陰이며, 옳火가 훌水에서 생겨날 뿐만 아 

니라 훌水도 률火에서 생겨날 수 았음을 말하고 

있다. 

『石室秘錄』의 十四論命門에서는 “命門者는 先

天之火也니 此火無形하야 而居於水之中라 天下에 

有形之火는 水之所克이나 無形之火는 水之所生이 

니 火克於水者는 有形之水也오 火生於水者는 無

形之水也라 然而無形之火는 偏能生無形之水 故로 

火不藏於火 而轉藏於水也라 命門之火는 陽火也니 

-陽이 F섭於二陰之間者也라(命門은 先天之火이니 

이 火는 形體가 없어서 水의 가운데 居한다. 천 

하에 有形之火는 水가 克하지만 無形之火는 水가 

生하니 火가 水에 의해 克을 당하는 것은 有形之

水이고 火가 水에 의해 생겨나는 것은 無形之水

이다. 그러나 無形之火는 치우치게 無形之水에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火는 火에 저장되지 않고 

도리어 水에 저장된다. 命門의 火는 陽火로 -陽

이 二陰의 사이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 

였다_3) 이는 命門經主篇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 

용으로 글자에 加減이 있을 뿐이다 水不克火篇

에서 陳士繹은 有形之火는 離火이고 無形之火는 

乾火라고 표현을 쓰고 있다. 

3. 命門의 機能

陳士釋은 사람의 생명활동은 水火에 의해서 

생겨나고 그 근원은 賢中의 률火와 휠水인 命門

이라고 하였다. 즉 그는『外經微言』求母篇에서 

“A非水火변 不生하나니 火는 乃賢中之률火오 水

는 乃賢中之륨水也라 水火盛則經盛하고 水火哀則

經哀라”하여 률火와 률水가 생명활동의 根源이 

되며 女子들의 月經도 뽑中水火의 盛哀와 직결되 

어 었다고 하였다. 

『外經微言』의 天厭火養篇에서 그는 “賢中之火

는 先天之火니 無形之火也오 뽑中之水는 先天之

水니 無形之水也라 火得水而生하고 水得火而長하 

3) 柳長華主編, 陳士繹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l앉%, p. 395. 

陳士繹 命門說의 特徵에 대한 昭究

니 言뽑內之陰陽也라 水長火則水鳥火之母오 火生

水則火寫水之母라(賢속의 火는 先天之火니 無形

之火이고 뽑속의 水는 先天之水니 無形之水이다. 

火는 水를 얻어야 생겨나고 水는 火를 얻어야 자 

라니 賢안의 陰陽을 말한 것이다. 水가 火를 기 

르면 水가 火의 어머니가 되고 火가 水를 生하면 

火가 水의 어머니가 된다)”라 하였다. 이는 賢中

之火가 先天之火로 無形之火이고 賢中之水가 先

天之水로 無形之水인데 이툴 사이에 互生의 관계 

가 었다는 것이다.「外經微言』의 天厭火哀篇에서 

“A得水火之氣以生身하니 則水火는 郞A之父母也

라 天下에 有形은 不能生無形也어니와 無形은 實

生有形이라 外陽之生은 實內陽之長也니 內陽8또而 

外陽必뼈이라 內陽H王者는 得火氣之全也오 內陽哀

옷면 外陽이 亦何得빠大값리오(사람이 水火의 기 

운을 얻어서 몸이 생겨나고 水火는 사람의 父母

가 된다. 천하에서 형체 았는 것은 無形을 生하 

지 못하지만 無形은 사실상 有形을 生한다. 外陽

이 생겨나는 것은 실상 內陽이 자라는 것이니 內

陽이 묘盛하면 外陽이 반드시 펼쳐진다. 內陽이 

H.f.盛한 者는 火氣의 온전함을 얻은 것이오 內陽

이 흉弱해지면 外陽이 또한 어찌 씩씩해지고 커 

지리오)”라 하였다. 이는 사람의 有形의 몸뚱이는 

先天水火를 받아서 생하므로 內陽인 命門의 火氣

가 왕성해야만 外陽도 씩씩하고 커진다고 말한 

것이다‘ 
命門률火篇에서 “命門은 鳥十二經之主니 不止

賢特之寫根이오 各職R府無不相合也라 少師日 十二

經에 皆有火也어늘 何藉命門之生乎아 u皮伯日 十

二經之火는 皆後天之火也니 後天之火는 非先天之

火변 不化라 十二經之火는 得命門先天之火則生生

不息하고 而後可轉輸運動變化於無第하니 此十二

經이 所以皆때望於命門하야 各倚之烏根也라 (명 

문은 12經의 주인이니 신장이 거기에 의지해서 

뿌리를 삼음 뿐만 아니라 각각의 장부도 서로 합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소사가 이르기를 12經에 

모두 火가 있는데 어찌 명문이 생해주는데 의지 

합니까? 기백이 대답하기를 12經의 火는 모두 후 

천의 火니 후천의 火는 선천의 火가 아니면 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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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되지 않는다. 12經의 火는 명문 선천의 火를 

얻으면 生生不息하고 이후에 운동과 변화를 

무궁하게 전수할 수 었으니 이것이 12經이 모 

두 명문을 우러러 보아서 각각 의지하여 뿌리 

를 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12經服은 

後天之火가 있어서 連行不息하는데 이 後天之

火는 先天命門之火를 얻어야만 生生不息하게 

되므로 命門은 十二經之主가 된다는 뜻이다. 

命門經主篇에서 “心得命門而神明應物也오 )Jf 

得命門而課慮也오 體得命門而決斷也오 몹得命門 

而受納也오 牌得命門而轉輸也오 師得命門而治節

也오 大陽得命門而傳導也오 小陽得命門而布化也

오 뽑得命門而作彈也오 三魚得命門而決漫也오 R종 

ID't得命門而좁i世也니 是十二經이 寫主之官이오 而

命門이 鳥十二官之主니 有此主則十二官이 治하고 

無此主則十二官이 亡롯라 命門寫主하고 供十二官

之取資니 其火易흉하고 其火亦易H王이라 (心은 병 

문을 얻어 神明이 사볼에 응하고, 맑은 명문을 

얻어 諸慮作用을 하고, 體은 명문을 얻어 決斷작 

용을 하고, 뿜는 명문을 얻어 受納작용을 하고, 

牌는 명문을 얻어 轉輸작용을 하고, 뼈는 명문을 

얻어 治節작용을 하고, 大陽은 명문을 얻어 f專導

작용을 하고, 4、陽은 병문을 얻어 布化작용을 하 

고, 뽑은 명문을 얻어 作彈작용을 하고, 三魚는 

명문을 얻어 決i흉작용을 하고, B총ID't은 명문을 얻 

어 좁뼈작용을 하니 이것이 12경이 主로 삼는 官

이요 명문은 12官의 主가 되니 이 主가 있으면 

12관이 잘 다스려지고 이 主가 없으면 12관의 작 

용이 무너지게 된다. 명문은 主가 되어 12관이 

밑천을 취하는데 제공을 하니 그 화가 쉽게 쇠약 

해지고 또 쉽게 왕성해진다)”라고 하였다. 이는 

命門이 12官의 主가 되어 12官의 다스려짐과 위 

태로와 짐이 무두 命門에 매어 었다는 돗이다 

4ν心률主篇에서는 命門이 十二官之化源이라는 표 

현을 쓰고 있으며 命門의 精氣가 고갈되면 水火

가 모두 없어지고 陰陽이 분리되며 참호흡이 고 

트지 않게 되니 사람이 병들면 모두 죽게 된다 

(命門之精氣盡則水火兩亡하며 陰陽間隔하며 륨息、 

不調하니 A病韓死훗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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命門의 火는 특히 火生土의 原理로써 12官중 

에서도 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는『外 

經微言』牌土篇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少師問티 牌馬i흙土오 土生子火니 是火罵牌土

之父母乎아 U皮伯日 牌土之父母는 不止-火也니 

心經之君火와 包絡三흙、命門之相火가 皆生之라 然

而君火之生牌土甚統하고 相火之生牌土甚切이오 

而相火之中에 命門之火尤뚫最親이라 少師日 其故

何數아 뼈伯티 命門盛哀는 郞牌土盛豪오 命門生

總은 郞牌土生總也라 蓋命門이 馬牌土之父母는 

寶關死生이니 非若他火之可H王可微하며 可有可無

也라 少師日 命門火過B.I은 多非牌土之宜어늘 又

何故乎아 ~皮伯日 火少則土演하야 無發生之機하고 

火多則土乾하야 有;操짧之害라 蓋牌罵i뭘土는 土中

有水라 命門者는 水中之火也니 火藏水中이면 則

火鳥짧濟之火니 덤無1C찢之피뻐하야 與牌土相宜라 

故火盛亦盛하고 火豪亦哀하며 火生則生하고 火總

則絡也라 

소사가 묻기를 牌는 펄土이고 土는 火에서 생 

겨나니 火는 牌土의 父母가 됩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牌土의 부모는 단지 하나의 

火일 뿐만이 아니니 心經의 君火와 包絡, 三魚,

命門의 相火가 모두 생한다. 그러므로 君火가 牌

土를 생하는 것은 아주 성기고 相火가 牌土를 생 

하는 것이 아주 절실하며 相火가운데서도 命門의 

火가가장 친밀하다. 

소사가 묻기를 그 까닭은 왜 그렇습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命門의 盛哀는 곧 牌土의 盛

哀이고 命門의 생함과 끊어점은 곧 牌土의 生함 

과 끊어짐이 된다. 대개 命門이 牌土의 父母가 

되는 것은 사실상 죽고 사는 문제가 관련되어 있 

으니 다른 火가 왕성하거나 미약하며 있거나 없 

는 것과는 같지가 않다. 

소사가 묻기를 命門火가 지나치게 왕성한 것 

은 대체로 牌土에게 마땅하지 않거늘 또한 무슨 

까닭입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火가 적으면 土가 灌하여 發

生의 기틀이 없게 되고 火가 많으면 土가 말라서 

건조해서 갈라지는 해가 있게 된다. 대게 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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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흙土가 되니 土中에 水가 있다. 命門은 水中之火

니 火가 水中에 갈무리되어 았으변 火는 없濟之 

火가 되니 항성해서 불타는 재앙이 없어서 牌士

와 서로 마땅하게 된다. 그러므로 命門火가 왕성 

해지면 또한 牌土가 왕성해지고 命門火가 쇠약해 

지면 또한 牌土가 쇠약해지며 命門火가 生하면 

牌土가 生해지고 命門火가 總하면 牌土가 總해 

진다. 

위의 내용은 後天之本인 牌의 運化水뤘하는 

작용이 命門火와 밀접한 관련이 었음을 이야기 

하고 있는 듯한데 다른 火는 火가 적으면 土가 

演하여 발생의 기틀이 없게 되고 火가 많으면 土

가 말라서 갈라지는 해가 있지만 命門의 火는 水

中之火로 없濟之火가 되므로 命門火盛하면 牌盛

하고 火흉하면 牌哀하고 火生하면 牌生하고 火總

하면 牌總하게 되어 命門의 火가 牌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다. 

4. 陳士釋은 小心이 곧 命門
이라는 說을 主張하고 았다 

張介實은 『類經』22卷 第64注에서 “A之휴骨은 

共二十-節이니 멈上而下변 當十四節之間이오 自

下而上이변 是寫第七節이라 其兩{旁者는 乃賢兪六

이오 其中則命門外兪也라 A生은 以陽氣寫本하니 

陽在上者는 謂之君火니 君火在心하고 陽在下者는 

謂之相火니 相火在命門하니 皆훌陽之所在也라 故

日七節之佛 中有/1、心이라 하니라(사람의 훔骨은 

모두 21節이니 위로부터 내려가면 14節에 해당하 

고 아래로부터 올라가며 第7節이 된다. 그 양쪽 

은 賢兪f℃이고 그 가운데는 命門의 기운이 밖으 

로 나는 수혈이다. 사람의 생명은 陽氣를 근본으 

로 삼으니 陽이 위에 았는 것은 君火라 하니 君

火는 心購에 있고 양이 아래에 있는 것은 相火라 

고 하니 相火는 命門에 있으니 모두 뚫陽이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七節之旁에 中有小心이라고 한 

것이다)”이라고 하여 14推아래에 있는 4ν心이 命

4) 張介흉原擺, 郭敎體主編, 類經評注. 中國 俠西科學技術出
版fill:, 19%, p. 잃5 

陳士繹 命門說의 特徵에 대한 鼎究

門이라고 주장하였다. 장개빈보다 앞서 吳昆도 

그의 내경주석에서 이러한 관점을 서술하고 었 

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 

람은 누구인가. 劉完素는『素問病機氣宜保命集·病 

機論』에서 “左뽑屬水하니 男子以藏精하고 女子以

系뼈하며 右賢屬火하니 j혐f三魚하야 興哀之道가 

由於此라 故七節之旁에 中有小心이라하니 是言命

門相火也(左뽑은 水에 속하니 남자는 精을 藏하 

고 여자는 뼈에 연계되어 었다. 右賢은 火에 속 

하니 三崔之氣가 i협f하여 盛哀의 이치가 아것에 

의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七節之旁에 小心이 었 

다하니 이는 命門相火를 말하는 것이다)”5)라고 

하여 최초로 七節之旁에 있는 小心이 命門이며 

이 命門이 相火를 主宰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러한 주장도『內經』의 본래의 의미와는 여전히 맞 

지 않는다 첫째, 『內經』에서에서 휴推의 마디를 

셀 때 위로부터 아래로 세어 갔는데 『素問·氣府

論』에서 “快背以下至民,骨二十-節”이라 하였지 

아래로부터 위로 계산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둘째 명문이라는 단어는 비록 『內經』에서 시작 

되었지만『靈樞·根結』에서 “命門者는 目也라”고 

분명하게 定義를 하였다. 『難經』36難에서 “左賢

右命門”을 언급한 이후에 비로소 명문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전문적으로 

『內經』을 연구한 학자들은 七節之旁에 있는 小

心은 결코 命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하고 있다. 

그런데 진사탁은 命門뚫火篇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少師日 命門之系A生死가 甚重이어늘 r內經』

에 何以遺之오 

~皮伯日 未賞遺也라 主不明則十二官危의 所謂

主者는 正指命門也오 七節之旁 有小心의 /)-.1心者

도 亦指命門也니 A特未惜耳라 

소사가 이르기를 명문에 사람의 생사가 메어 

었는 것이 아주 중대한데 내경에서 어째서 빠트 

렸습니까? 

기백이 대답하기를 빠트리지를 않았다. 主不明

5) 劉完素, 素問病機氣宜保命集‘ 서울 木과土, am,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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則十二官危의 이른바 主는 바로 命門을 지적하는 

것이고 七節之旁 有小心의 小心도 또한 命門을 

가리키는 것이니 사람들이 단지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6) 

또 小心률主篇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寫當티 命門이 馬十二官之主에 寄於何職고 

l技伯티 七節之旁에 中有小心하니 小心이 용n命 

門也니라 

위당이 이르기를 명문이 12官의 主가 됨에 어 

느장에 붙어 있습니까? 

기백이 대답하기를 七節之旁에 中有小心하니 

小心이 곧 명문이다,7)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金代의 劉河間이 처 

음으로 七節之旁 中有小心이 命門相火라고 주장 

한 이래 明代에 들어와 吳뿜, 張介흉등이 이 說

을 계승하였지만 陳士釋에게 이러한 영향을 준 

가장 중요한 인물은 趙厭可라고 생각된다. 

5. 結 論

陳士繹 命門說의 特徵에 대한 隔究를 통해 다 

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命門은 先天之火이지만 先天之水火라는 개념도 통 

용할수있다 

2. 命門之火는 先天之火, 賢火, 賢中之火, 無形之火,

뚫火, 乾火, 原氣, 陰中之火, 水中有陽이고 命門之

水는 先天之水, 뽑水 賢中之水 無形之水, 률水 

頂精, 陰中之水 火中有陰이다 

3. 옳水는 뚫火를 生하고 圓火는 률水를 生하는 互生

의 관계가 있으며 有形之火는 水克火하지만 無形

之火는 水生火함을 강조하고 있다. 

6) 陳士繹, 外經 大田 周J'IJ;出版社, 2”4, p. 163. 
7) 陳士繹, 上錫書,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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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命門火는 -陽이 P읍於二陰之間한 J:X함의 象이다. 

5. 사람의 생명활동은 水火에 의해서 생겨나고 그 큰 

원은 賢中의 힐火와 힐水인 命門이다. 

6. 命門은 12*댐@을 운행시키는 주체가 되어 十二經

之主가되며 十二官의 기능을 生하게하는 十二官之

化源이 되는 十二官之主가 된다. 

7. 命門의 작용은 12官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火生土의 관계로써 牌의 기능에 밀접한 영향을 미 

친다. 

8. 사람의 盛哀는 모두 命門火에 메어 있는데 명문의 

火가 고갈되면 사람의 생명은 끝나게 된다. 

9. 吳昆, 張介흉 등은 劉河間의 주장을 계승하여 아 

래에서 세어서 7節되는 곳이 命門이고 小心이라 

한다고하였다. 

10. 陳士繹은 위의 學說과 趙敵可의 說을 계승하여 

七節之旁이 小心이고 이곳이 곧 命門이라고 주장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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